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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 동구 안심지역의 아띠도서관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갔었던 과정을 
탐색해봄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는데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아띠도서관 
만들기모임 초기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자료는 질적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띠도서관은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 간의 인적네트워크가 공고해지고 확장되는 토대가 되었으며 지역주민들
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가 성장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
다. 지역의 작은도서관들은 단지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키워드: 작은도서관, 아띠도서관, 지역사회 공동체, 질적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new role of the small libraries in the community as the center 

of the community through an investigation of the case of Atti library in Daegu. To achieve the study 

purpose,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the original members of the Atti library. The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using a qualitative method.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human networks of the 

community were solidified and expanded through the Atti library. Furthermore, the community people 

could have more confidence in solving the problems of the community and the community could grow 

further through the Atti library. The small libraries should think about their new roles as the center 

of the community beyond the role of the public libraries.

Keywords: Small libraries, Atti library, Center of community, Qualitativ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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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사회는 산업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가 누적됨에 따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간
의 상호작용이 없어지고 유대감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김학실 2014, 183). 이러한 
지역사회의 위기는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이웃과 신뢰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집이 있는 곳으로써(이명호 2016, 89)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곳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즉 존재하지만 실재하기 어려운 생활공간이 지역사회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란 “서로 협력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
의될 수 있다(이명호 2016, 91). 지역공동체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근린지역을 근거
로 한다던가, 가치나 경제활동, 생활환경을 공유한다거나 마을에서 공통의 규범을 가진다는 
특성을 지닌다(이명호 2016, 93-94). 이러한 측면에서, 마을공동체 혹은 지역사회 공동체
란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상호간에 교류하면서 공통의 규범을 가지고 생활환경을 공유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공유하는 마을환경이 좋을수록 더 좋은 공동체가 되고, 좋은 공동체는 
공동체내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등 긍정적 선순환의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공동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초기의 지역사회 공동체는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좀 더 나은 보육환경을 만들고자하는 가
치에 대한 공유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육아품앗
이, 보육협동조합과 같은 공동체가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 육아고민을 함께 나
눔으로써 서로간의 유대관계는 더욱 강화되게 되었다. 이후 육아공동체를 통해 성장한 아이
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
적으로 공동체는 더욱 확장되고 발전된 형태로 지역사회에서 점차 그 역할을 강화하기 시작
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아이들이 공부하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에 대
한 필요를 공감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작은도서관이라는 아이디어였다. 이
와 같은 의도로 만들어진 초기의 작은도서관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존재하는, 공동체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공간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다. 

대구시 동구의 안심지역은 K2공군기지 비행장의 안전비행관련으로 고도제한 및 개발제한, 

소음 그리고 저탄장, 시멘트 공장의 분진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으로는 매우 열악한 지역이었
다. 동구 안심지역은 아이들이 성장 할 즈음이면 이사를 가는 그런 지역이었다. 어쩌다가 유
입된 사람들도 자녀교육상의 문제로 아이들이 학령기가 되면 이사를 고민하고 결국 떠나가게 
되는 곳이었다. 오랫동안 안심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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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활동들을 펼쳤지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나타나지는 않았었다. 이러한 열악한 주
거환경, 교육환경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지역주
민들 주도로 만들어진 작은도서관이 아띠도서관이다.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주도로 만들어지
는 지역의 작은 도서관들은 주민들에게 소통의 장, 교육의 장, 여가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더 나아가 주민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
결하며, 특정의 욕구가 발생하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교, 

즉 사랑방 역할을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명의 이기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보다는 
인간소외와 갈등, 재난, 빈곤, 도태 등 다양한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교류하고 나누고 함께 살아가려는 염원을 담은 지역공동
체의 중심으로써 또한 생활공간으로써 작은도서관이라는 대안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작은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공동체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해오는 과정을 아띠도서
관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단지 도서관으로서의 전통적 역할을 넘어선 작은
도서관의 역할을 새롭게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작은 도서관이 공공도서관과 
차별화된 역할 및 정체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역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 동구 안심지역의 아띠도서관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으로서의 역
할을 수행해 나갔었던 과정을 탐색해봄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는데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공동체의 정의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한다.

둘째, 아띠도서관이 지역공동체 중심으로서의 역할 수행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초기 도서관
만들기 모임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한다.

셋째, 인터뷰 내용은 녹음하여 전사한 후, 질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3. 선행연구 

작은도서관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통계자료를 정
리하는 것과 발맞추어 학계에서도 작은도서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작
은도서관에 대한 선행연구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와 작
은도서관의 지역 공동체에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작은도서관의 실태 및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보일, 조미아, 변현주(2015)는 작은도서관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국 작은도서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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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자료를 바탕으로 운영 실태 및 현황 등을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유양근, 박송이(2010)는 작은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
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들을 조사하여 작은도서관 서비스의 문제점을 짚어보
고, 이를 바탕으로 작은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양병훈(2012)은 서울시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은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작은도서관이 지역 공동체 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 다양하게 탐색한 연구들이다. 

김윤영, 정은주(2016)는 안산시에 위치한 다문화작은도서관의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국제
이주민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이주민들을 위한 작
은도서관이 국제이주민들의 정착과 적응을 돕고 역량을 키우는 교육공간, 지역주민의 사회통합
을 이루어내는 상호이해와 소통의 생활문화공간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재연(2015)은 도시 재생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서 작은도서관의 가능성을 확인하
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작은도서관은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며, 가까운 거리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용도 활용시설이고, 이용자들을 지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등의 지역 커뮤
니티 거점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지만, 재정과 인력, 역량 등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공공성이 
확보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정리하였다. 양영균(2012)은 작은도서관이 도시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용인지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6개관을 방문하여 관찰,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의 운영을 책임지는 자
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서관 이용자와 지역주민에 이르기까지 연결되고 뻗어나가는 인간
관계의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김영경(2016)은 부천시 작은도서관에 나타나는 
학습공동체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작은도서관을 통한 평
생학습은 기존 전통적 제도적 교육의 제한과 한계를 넘어설 수 있으며, 학습 주체의 자율적 참여와 
실천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한 삶의 개선을 지향하며 변화하는 확장 학습이 가능함을 확인하였
다. 박규남(2016)은 작은도서관을 통한 사회적 자본 구축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
다. 연구 결과 적절한 곳에 위치해 있고 알맞은 양과 질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주
민 간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기능적 공동체를 생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렇게 형성된 기능적 공동
체는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함을 확인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작은 도서관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도서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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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도서관이다. 법적으로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의 시설 및 장서 규모를 기준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연구자들은 작은도서관을 ‘시설 중심’보다는 ‘운영 중심’의 측면으
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작은도서관을 운영 및 역할 측면을 중심으로 재정의하면, ‘법에서 정
한 최소규모 이상의 시설, 자료, 인력을 갖추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며 비영리로 지역주
민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문화 및 정보를 만들어가는 커뮤니티의 생성체이자 
소규모의 생활친화적 독서, 교육, 문화 공간’(유양근, 박송이 2010, 176)이라 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은 1960년대 시작된 ‘마을문고’에서 그 시작을 찾을 수 있다. 당시 마을문고 사
업은 농민에게 독서 기회와 도서관 이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전국적으로 3
만여 마을 문고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 마을 문고는 새마을문고로 전환되
었지만, 관 주도로 진행된 사업이기에 활발히 지속되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되었다. 1990년
대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과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독서문화운동을 펼치기 시작하였고, 

이때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이 등장하였다. (박정숙 2013, 32-33) 2000년대 이후 어린이
작은도서관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작은도서관이 크게 증가하였다. 어린이도서연구회 소속 회
원들이 설립한 어린이도서관들과 에스콰이어 재단이 후원한 인표어린이도서관 등이 민간 영
역에서 설립되어 성장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시기가 되면서 정부 및 지자체도 작은
도서관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1992년 종로도서관이 산하 분관에 작은도서관이
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2005년 국립중앙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진흥팀을 만들어 작은도서
관의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6년 문화관광부가 ‘마을마다 작은도서관’ 사업을 진행하
면서 정부 주도의 작은도서관 설립이 진행되었고, 2009년에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작은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김유승 2014, 385)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작은도서관은 2016년 기준으로 5,914개관
이 운영되고 있다. 전국 공공도서관이 1,010개관임을 감안하면, 전국 공공도서관의 약 5배 이
상의 작은도서관들이 등록,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작은도서관들의 연간 도서 대출 권수의 평균
은 1관당 3,487권이며, 연간 이용자수는 1관당 5,765명이다.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2016

년 기준)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보다 시설이나 장서의 규모가 작지만, 도서 대출
이나 이용자 수의 측면에서 공공도서관 못지않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설규모나 이용자수와 같은 양적 수치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작은도서관만이 가
지는 고유 기능과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 김유승은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생활권에서 접근성 
용이, 생활친화적 독서문화 기반 시설로 보았으며, 작은도서관의 역할은 지식정보 및 생활 문화 
서비스 제공,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의 수행, 지역 주민 공동체 형성, 평생 학습 또는 평생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하였다. (김유승 2014, 398) 박정숙은 좋은 책을 제공한다는 점, 

일상적이라는 점,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한다는 점, 문화사랑방이라는 점, 한 사람의 성장을 지
켜보는 곳이라는 점, 사람을 만드는 곳이라는 점 등을 작은도서관의 특성으로 열거하였다. (박
정숙 2013, 35-39) 양병훈은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누구에게나 책과 지식 정보를 손쉽게 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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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지역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자료와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기반시설로서의 역할, 어린이, 청소년 교육의 장으로 제시하고 있다. (양병훈 2012, 292)  

2. 지역사회 공동체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워지고 있는 공동체는 영어로는 community

이다. 지역사회 또한 community이므로 지역사회 공동체는 동의어를 반복하고 있는 모양이다. 

지역사회 공동체는 지리적 근접성,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유대감이 중요한 요소이며(성희자․
전보경, 2006, 153),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근접한 지역의 주민들이 형성하는 상호작용
의 단위체를 지역사회 공동체1)라고 볼 수 있겠다. 근거리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호작
용을 할 수 있는 단위 혹은 조직, 활동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공동의 의식, 규범 등 
공동체의식 또한 공동체에 포함된다. 이러한 지역사회공동체는 주민의 연대와 호혜성, 신뢰
형성, 지역정체성, 규범강화 등 통섭적이고 동태적인 발전기제로 작용하여 지역의 지속가능
성을 제고한다.(김학실, 2014, 181) 즉, 지역사회 공동체는 지역의 역동성을 만들어 내고 지
역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가족공동체가 붕괴되어 육아와 같은 일상생활도 개인에게 위기가 되는 현대사회에서, 지역
사회 공동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주민들이 공통적 이해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상호작용하
는 마을단위에서 서로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돕고,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
로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다(김현용, 2012). 나아가서 지역사회내의 더 많은 사람들이 상호작
용하고 공동체에 참여할수록 그들의 웰빙수준이 제고되므로(Helliwell & Putnam, 2004, 

1443; 성희자·이강형, 2013, 317 재인용) 지역에서 공동체 형성은 주민들의 삶에서 매우 중
요한 과제가 된다. 

최근에는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다양하게 시도되었
다. 마을만들기의 초기 시도 중 하나는 ‘성미산 마을’이다.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에서 아이들
의 교육을 위해서 공동육아조합을 시작으로 어린이집 개소, 생협, 마을방송, 극장 등의 다양
한 마을사업들이 진행되었다. 그 이후 다양한 지역에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공동체들이 구
성되게 되었다. 

특히 인천 가좌2동의 사례, 광명시 하안동의 사례, 용인시의 사례는 지역의 작은 도서관이 
마을의 구심점으로서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 형성된 긴밀한 관계가 도
서관 밖의 생활세계로까지 연결되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게 된 사례들에 속한다. 

1) 지역사회공동체 혹은 주민공동체, 마을공동체를 이 논문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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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도서관-아띠도서관

아띠도서관은 대구 안심마을에서 가장 먼저 생긴 공동체 조직이다.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수요는 있지만 걸어서 갈만한 도서관이 없다는데 주민들이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구 
참여연대 동구주민회와 한사랑어린이집이 결합하여 2005년 ‘어린이도서관 준비’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다. ‘어린이 도서관 준비’ 모임은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도서관의 중요성을 깨닫고, 타 지역의 도서관을 탐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도서관을 건립할 
기금마련 행사들을 개최하게 되었다. 홍보행사를 통하여 돼지저금통분양, 십시일반 후원행
사에서 목표 이상의 금액을 모금하게 됨으로서 참여자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주민들은 새로
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여성들은 주부, 엄마로서의 역할에서 나아가 마을에서 주민으로서
의 역할로 사회적 주체로서의 활동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안심마을 주민들은 거의 3년간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한 필요성을 배우고, 도서관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쳐 
드디어 2008년 10월 4일에 어린이 도서관, 즉 아띠도서관을 개소하게 되었다. “아띠”는 순 
우리말로 ‘친한 친구’ 라는 의미이다. 도서관의 이름도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다(김문정, 2015:49-53). 공식적인 도서관 명칭은 ‘반야월 행
복한 어린이도서관 아띠’이다. 도서관 개관 과정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마
을공동체의 긍정적인 경험을 통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내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개관하는 과정에 참여하였던 여성들이 사서 자원봉사자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으로 도서
관을 이끌어가게 되었으며 많은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도서관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후 도서관은 현재 제2기 운영체제로 도서관장을 비롯한 1명의 상근직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
되고 있다. 아띠도서관은 14,683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서자격증을 가진 정식 사서
는 아니지만 사서로서 자원봉사를 하는 이들의 모임인 ‘사서자원봉사 팀’과 도서관 운영에 관
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운영위원회’를 주축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개맹이(인문학강
좌)’, ‘왁자지껄(미디어팀)’, ‘엄마들의 글쓰기 모임’, ‘어린이 기자단’등의 동아리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부모교육’등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진
행되고 있다. 

2. 데이터 수집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 동구 안심지역의 아띠도서관 사례를 통해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온 과정을 탐색해봄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작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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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과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는데 있다 본 연구 목적달성을 위해 연구자는 2017년 5월 
26일부터 6월 6일까지 아띠도서관을 만들 당시 초기 구성원들 8명과 이후 도서관의 운영체
제에 변화가 발생한 이후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2명을 대상으로 약 1시간가량
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자가 미리 준비한 구조화된 질문과 더불어 인터
뷰 진행 상황에 따른 추가 질문을 덧붙이는 방식의 반구조화 인터뷰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인
터뷰는 연구자가 도서관이 위치해있는 안심지역을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전체 인터뷰 내용은 
인터뷰 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으며 이를 전사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자가 
미리 준비한 질문지의 대략적인 구성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질문 내용

질문 내용
인터뷰 대상자들에 대한 기본 정보 성별, 연령

아띠도서관 설립 과정에 관한 사항
초기 지역의 모습, 초기 지역사회 운동, 도서관 설립에 대
한 아이디어, 도서관 만들기 모임의 활동, 도서관 설립을 

위한 활동 내용, 등
아띠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초기 아띠도서관의 운영상의 특징, 운영상의 애로사항 및 

특이점, 현재 운영상의 특징 등
아띠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아띠도서관이 가지는 의미, 아띠도서관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및 기능 등 

3. 데이터 분석 방법  

심층인터뷰 내용은 전사한 후 질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질적 분석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수의 학자들은 질적 자료 분석 기법과 절차에 있어서 명확
한 한 가지 분석기법과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김영천 2012, 528). 질
적 분석기법 중 하나는 Strauss와 Glaser의 근거이론방법이다. Strauss와 Glaser는 연구자
가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개방코딩(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의 단계적 방식을 취할 것을 제안한다. Strauss와 Glaser에 따르면 
위의 세 단계 코딩을 거쳐 연구자는 데이터내의 개념들을 발견해내고 범주화하며 개념들 사
이의 상호관련성을 바탕으로 연구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Creswell 2002, 444). 데이터에 근거한 새로운 이론의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Strauss와 
Glaser의 방법론은 근거이론방법론(Grounded Theory Method)으로 일컬어진다. (신경림, 

김미영 2003, 23) 이와는 또 다른 질적 자료 분석방법은 세그멘팅(Segmenting), 초기코딩, 

심층코딩, 주제의 발견이라는 절차를 따르는 방식이 있다(김영천 2012, 530). 세그멘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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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을 위한 준비단계로 즉 코딩의 전단계로서 데이터들 중 연구주제에 비추어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해내는 과정이다. 다음으로, 초기코딩이란 세그멘팅 과정을 통해 연구주
제에 비추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자료들을 종합 평가하여 반복되는 내용이나 의미에 최초
로 이름을 부여하는 작업이며, 심층코딩이란 개방코딩을 통해 도출된 내용이나 의미들 중 지
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여 주제별로 묶는 과정이다(김영천 2012, 

532-543). 심층코딩을 통해 데이터는 몇 개의 영역으로 범주화가 가능해진다. 마지막단계
는 주제의 발견이다. 주제의 발견은 심층코딩을 통해 발견된 범주들을 비교하여 서로 관련성
이 있거나 연결되는 것들 사이의 관계를 발견하거나 혹은 범주들이 어떤 공통된 특징이나 의
미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다(김영천 2012).

본 연구의 질적 분석은 위의 세그멘팅, 초기코딩, 개방코딩, 주제의 발견의 과정을 따른다. 

첫째, 전사된 데이터를 면밀히 살펴본 후 세그멘팅과정을 통해 연구목적에 비추어 의미 있다
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밑줄로 표시하였으며 이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 혹은 어구를 부여하는 
초기코딩 작업을 진행하여 456개의 단어 혹은 어구를 부여하였다. 세그멘팅 과정과 초기코딩 
결과의 일부 예는 아래 <그림 1>과 <표 2>와 같다. 

<그림 1> 세그멘팅 및 초기코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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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과 같이 전사된 인터뷰자료들은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여겨지
는 부분에 밑줄로 표시하였으며(세그멘팅) 다음으로 밑줄로 표시된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 혹은 어구들을 부여하는 초기코딩을 진행하였다(위 <그림 1>에서 메모로 나타난 부
분). 초기코딩 과정을 통해 세그멘팅된 부분에 부여된 단어 혹은 어구들의 몇 몇 예는 아래 
<표 2>와 같다. 

일련번호2) 초기코딩 
1 과거-자녀양육에 열악한 지역 환경
2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준비 모임이 생김
3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없었음. 

4 모임을 통해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
5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함.

6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근간으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준비모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함.

7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을 통해 도서관의 필요성 및 욕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함.

8 도서관의 필요성과 원하는 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9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함. 

10 지역주민들이 도서관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11 도서관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 역시 지역사회의 적극적 호응을 받음.

12 도서관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 사서회의3) 및 운영회의가 이루어짐 
13 도서관을 위한 봉사자가 많이 생김 
14 아띠로 인해 동구 지역에 커다란 변화가 생김
15 아띠가 마을의 공동체를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함.

<표 2> 초기코딩의 일부 예시

다음 단계는 초기코딩 결과 발견된 456개의 항목들을 비교, 분석하여 유사한 내용을 포함
하고 있는 항목들을 주제별로 묶고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어구 혹은 단어들을 부여하는 심층코
딩이다. 심층코딩결과 29개의 항목들이 발견되었다. 그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2) <표 2>의 일련번호는 아래 <표 3>의 초기코딩 일련번호와 다르며 <표 2>의 일련번호는 초기코딩의 예를 
보여주기 위해 부여된 번호이며 전체 초기코딩 결과 발견된 456개에 대한 일련번호는 아니다. 

3) 사서회의의 사서들은 사서자격증을 지닌 사서가 아닌 일반 자원봉사자들 중 사서역할을 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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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코딩 결과 초기코딩 번호 
1 과거 지역사회의 주거 환경 116,117,118,134

2 과거 지역사회의 사회, 문화적 특징 5,114,115,133,200,201,202,205,206,2422
79,280,326,341,380,395,397,413,414,

3 과거 지역사회의 양육환경 2,12,13,14,135,136,137,154,155,

4 과거 지역사회 주민들의 특성 114,243,415

5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 149,150,210,212,247

6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들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경험

이 있었음 120,121,122,123,130,146

7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 구조에 대한 고민이 있었음 124,125,126,147,148,213,250,418

8 양육문제 해결을 위한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함
20,21,31,119,138,139,140,143,153,156,1
58,165,179,180,207,208,211,249,284,285

,291,417,445,446,

9 도서관 만들기 준비모임의 시작에 대한 합의에 이름 11,23,26,27,131,132,141,287

10
학부모 도서관학교(이를 통해 강연, 학부모 모임 등이 
생김, 도서관 만들기 준비모임 이전 형태)-지역 주민들

과 교류가 주 목적임
24,25,293,294,295,296,297,447,448

11 도서관 만들기 모임의 활동 내용—지역주민의 욕구 조사 29,30,34,36,37,38,71,76,168,209,254,288
,292,305

12
도서관 만들기 모임의 활동 내용-도서관을 위한 기금마
련 활동을 전개함(돼지저금통 분양, 후원의 밤 행사 등)

32,33,34,36,37,88,89,144,164,256,400,40
1,402

13
도서관 만들기 모임의 활동 내용-도서관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을 진행함(방송국을 통한 홍보, 축제를 

통한 홍보 등)

57,58,59,64,77,144,160,251,252,253,264,
265,307,308

14
도서관 만들기 모임의 활동 내용-타도서관탐방 등을 통

해 아이디어를 얻음 61,163,255,286

15 자원봉사자에 의한 도서관 운영 90,91,104,170,220,259,304,311,359,375

16 사서회의 및 운영회의를 통한 도서관 운영 43,54,83,84,226,311,346,348,358,360,36
3,432,437

17 도서관과 지역주민간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됨 162,163,169,399,426

18 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 축제가 생겨남 7,40,74,75,66,87

19 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단체들(협동조합등)이 생겨남 6,68,69,70,66,108,182,183,273,391,425,

20 도서관 공간이 지역주민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님
78,72,101,102,196,197,258,261,266,267,
268,326,327,329,330,331,337,338,378,37

9,392,393,435,436,451,453,454,456

21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함 79,103,452

22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에 대해 주인의식이 있음 93,94,225,228,232,275,325,433,438

23 지역 공동체 발전의 중심이 도서관이라고 인식함 86,92,95,96,105,108,230,231,239,240,33
4,410,424,429,450

24
도서관이 지역주민들에게 도서관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지님 45,73,78,101,269,275

25 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함 169,219,254

26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확장 및 강화됨 
51,111,112,169,173,174,198,199,221,222,23
3,272,332,333,344,351,352,387,404,408,449

27 도서관과 함께 자신의 내적 성장을 발견함 63,227,389,396,405,406,407,409,423,431,434

28
도서관 만들기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지역사회

의 다른 문제들에 대한)이 깊어짐 216,217,224,342

29
도서관 만들기를 통해 자신이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김 
184,185,186,189,214,215,216,218,227,25

7,313,376,377,430,444,

<표 3> 심층코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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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코딩결과 <표 3>과 같은 29개의 범주가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위의 심층코딩 결과 발견된 29개의 범주들을 보다 상위의 주제들로 묶는 작업
과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견된 주제들 간의 관계를 발견해내는 주제의 발견과정을 진행하였
다. 그 결과는 <표 4>와 <그림 2>에 제시되었다. 

주제 심층코딩 번호
1 과거 지역사회의 특성 1,2,3,4

2 지역주민간의 소통 구조에 대한 고민 7,

3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 5,

4 일부에 의해 주도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들의 실패 경험 6,

5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호응
6 도서관만들기 모임 결성 및 활동 8,9,10,11,12,13,

14

7
아띠도서관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서의 도서관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들에 의해 부여된 상징성

15,16,17,18,19,
20,21,22,23,24,

25,26

8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 29

9 내적 성장을 경험한 지역 주민들 27

10 지역내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활동들이 나타남 28

<표 4> 주제의 발견

주제의 발견과정을 통해 발견된 10개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1)과거 지역사회의 특성, 2)

지역주민간의 소통구조에 대한 고민, 3)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 4)일부에 의해 주
도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들의 실패 경험, 5)지역주민들의 적극적 호응, 6)도서관만들
기 모임 결성 및 활동, 7)아띠도서관, 8)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 9)내적 성장을 
경험한 지역 주민들, 10)지역내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활동들이 나타남. 인터뷰 
전사자료와 열 가지 주제들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아래 <그림 2>와 같이 주제들 간의 관계

<그림 2> 주제들 간의 관계: 아띠도서관의 지역공동체 중심으로서의 역할 수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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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리 가능하였다. 이러한 주제들 간의 관계는 아띠도서관이 대구 안심지역에서 지역사회
의 공동체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하
에서는 <그림 2>의 과정을 중심으로 아띠도서관의 지역공동체 중심으로서의 역할 수행과정
을 살펴보고자 한다. 

Ⅳ. 분석결과 및 논의 

분석결과를 통해 발견된 주제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아띠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해가는 과정상의 몇 몇 주목할 만한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대구 동구의 안심지역은 사회, 문화적 환경, 주거환경 및 양육환경이 매우 열악
한 지역이었다. 예를 들면 해당 지역은 도심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었으며, 

집값이 싸고 임대단지가 많은 지역으로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환경이 열악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
하고자 대구참여연대 동구 주민회 등을 비롯한 시민운동에 의한 해결 방식이 시도되기도 했
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이며 자발적 참여가 없이 이루어진 다양한 활동들은 성공
적이지 못했다. 이하는 이와 관련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답변 예시이다. 

“아띠를 만들자고 한 것이 최초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거 비슷한거 여러 번 시도하다 안되고 … 

대구에 대구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있었는데.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라는, 동구의 주민회 모임이 

있었고요. … 효목동 쪽에 사무실이 2004년도인가 그때부터 꾸려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동구지역 

내 에서 뭔가 이제 사회에 가치 있는 일들을 해보고자 하는 모임이 계속 있었고” 

“어떻게 하면 지역 사회 내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나 소통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주요한 문제의식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시민학교 같은 것을 매년 이렇게 

하면서 지역에서 주민 조직화 라던가 주민들하고의 관계 문제를 어떻게 풀거냐. 이런 부분들 하나 있었

고. 그런 것의 일환으로 참여연대 동구주민회라는 것을, 동구주민회 모임을 하고, 주민회 단체를 만들고, 

이런 단체를 운영하면서. 의회를 감시한다던가, 기타 등등의 활동들을 했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의 평가와 진단을 내리면서. 결국 그 활동하는 멤버들의 생활공간에서 다시 

좀 출발하는 활동들을 기획을 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은 지속적
으로 있어왔으며 일부 주민들 주도로 이루어지는 문제해결 방식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경험들
을 토대로 지역주민 상호간의 소통 강화를 통해 지역주민들 스스로 참여하는 문제해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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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즉 지역사회 문제 해결은 일부 주민 주도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닌 지역주민 모두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하는 이와 관련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답변 예시이다. 

“본격적으로 주민들하고. 주민회 차원에서는 이 활동을 주민회 자체 사업에서의 필요와 욕구만이 아

니라 마을의 필요와 욕구로 확장되는 성격으로 가야지만이 …”

“동구주민회 아까 시작점이 되었던 주민회에서 끌고가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모아내는 방식으로 …”

“기타의 다른 단체나 이런 것들이 그 모임 같은게 조금 조금씩 있었어. 반야월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

기도 하고. 그 외에도 다른 것을 해보자고 하다가 잘 안되기도 하고 …”

둘째, 지역이 당면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던 젊은 
엄마들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함께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시작되었다. 과거 대구의 안심지역은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 이었다. 도서관이 없었으며 
서점 및 학원들도 접근성이 떨어졌다. 따라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면서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하는 이와 관련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답변 예시이다. 

“그때 반야월 쪽에서 회원들이 아이 키우고, 이제 막 결혼해서 아이 키우고 이런 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그분들의 욕구가 마을에 가장 필요한 게 아이 키우는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작은 마을 도서관. 

그 당시에 풀뿌리 주민 자치 활동이 전국적으로 조금씩 씨앗이 뿌려지는 시점에. 작은 도서관, 마을 

도서관들이 굉장히 공동체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사례들을 좀 듣고 …”

“우리가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지만 같이 품앗이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애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하여튼 책을 공급해주고 하는 게, 이런 게 되게 어려웠죠. 그런 것들이 주변에서 책을 쉽게 볼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바람 같은 게 있었던 거 같아요.”

“고때 한 20명에서 25명 정도의 지역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모였고. 그 학부모들하고 강좌가 끝난 

뒤에 이 마을의 작은 도서관을 만들자는 취지에, 반야월 어린이 도서관을 준비하는 주민모임. 이 주민모

임을 만들어서 본격화 한 거죠.”

이를 위해 도서관만들기 모임이라는 모임이 만들어져 다양한 활동들을 시작하였다. 우선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으로서의 작은도서관  15

- 91 -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이용자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확인하였다. 만족도 조사는 지역주민들의 도서관의 필요에 대한 욕구를 확인하는 계
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개관하게 될 도서관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다른 지역의 작
은도서관들을 방문하여 도서관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도서관 개관에 필요한 재
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모금 행사를 진행하였다. 기금모금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돼
지저금통’을 분양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돼지저금통을 나눠주고 저
금통을 채워 도서관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 이었다. 이하는 이와 관
련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답변 예시이다. 

“공원에서 계속 매주 캠페인을 하면서 알려내는 거죠. 그 자리에서 설문조사를 받기도 하고 또 필요한 

기금이 있으면 돼지 저금통을 나누어서 기금을, 기금통을 돌리기도 하고. 또 왜 도서관이 필요한지 관련

된 프로그램을 그 자리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이제 알아보러 다니고. 대전에 있는 도서관이 되게 괜찮다고 그래서 견학도 가고”

“이제 뭐 우리끼리도 모금하고 또 이제 후원행사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했죠. 후원행사도 여러 차례 

걸쳐서 하고”

“욕구도 조사의 내용은 이런 거죠. 뭐 도서관이 필요한 게, 뭐 원하느냐.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다 그냥 너무너무 원한다. 저희가 받은 걸 다 조사를 했고. 그 다음. 자 그럼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볼까. 생각을 했었잖아요.”

“일단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돼지 저금통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책먹는 돼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천개를 분양했어요.” 

이를 계기로 지역주민들은 아띠도서관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도서관이 아닌 바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만든 자신들의 도서관이라는 인식이 뿌리 내리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지역주민들
의 적극적 호응을 통해 아띠도서관이 개관됨으로써 이후 운영에 있어서도 초기 도서관만들기 
모임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발판이 
되었다. 이하는 이와 관련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답변 예시이다. 

“개관식도 이제 저희가 직접 다 기획을 했었어요. 아이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개관할 때 

인사 같은 것 다 만들고. 공연도 전부 다 아이들 공연으로. 제가 다 섭외를 했었고. 제가 공연 또 팀이었

기 때문에”

“또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면서 만나는 학부모들이 프로그램에 결합만 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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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인력으로 남아서 계속 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주민들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계속 

만들면서 갔던 …”

“근데 여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원봉사제로 돌아가고 누가 땜빵을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이 사람

들이 있어야 굴러가는 거고. 이 상황들이 주요한 축이 되고. 그분들의 자녀와 주변 사람들이 붙게 되고”

셋째, 지역주민들에게 아띠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고, 빌리고, 공부하며 다양한 문화프로
그램들이 진행되는 일반적인 도서관의 의미를 넘어서는 곳으로서 자신들의 삶의 일부로 언제 
방문하든 편안히 맞이해주는 동네 사랑방과 같은 곳이라는 인식이 있다. 아띠도서관은 도서
관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이다. 즉 아띠도서관이 없는 지역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부에게는 아띠도서관이 자신들의 삶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모임으로써 지역주민들 간의 인적네트워크는 더
욱 강화되고 확장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띠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중심 즉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단순한 도서관이상의 의미로 지역주민들에게 각인되고 있다. 이하
는 이와 관련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답변 예시이다. 

“우리 모두의, 우리 마을 모두의 도서관이다”

“이게 동네 엄마들이 모여서 사랑방, 수다방”

“더 깊은 어떤 인간적인 관계들이 형성되고. 그게 아마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힘이 아니었을까”

“마을 도서관은 공동체를 끊임없이 관계성을 만들어나가는 것에 중심을 놓치지 않고 왔던 거. 사람에 

대한 관심이죠. 삶에 대한 관심이고”

“자그만 도서관이 지역에서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죠”

“아띠는 편안한 곳이거든요. 그냥 도서관이니까. 그 사랑방 같은. 언제든지 와서 편안하게 그냥 엎드

려 책 볼 수도 있고. 우리집, 우리방, 우리집이니까”

“친밀하게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확장되죠.”

“정말 동구에서 공동체가 이렇게까지 크게 이루어지는 데는 아띠가 정말 대단히 으뜸이다. 아띠가 

없었으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마을 도서관은 공동체를 끊임없이 관계성을 만들어나가는 것에 중심을 놓치지 않고 왔던 거. 사람에 

대한 관심이죠. 삶에 대한 관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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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아띠도서관 설립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과 도서관과 함께 성장을 경험한 지역주민들은 다양한 지역 내의 문제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
하였다. 그 결과 안심지역에 여러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도서관 중심의 문제해
결 방식에서 다양한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로 그 범위는 확장되었다. 현재 안심지역
에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수의 협동조합들이 형성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대구 전채
의 사회경제적 협동조합은 2017년 기준 702여 개에 이른다. 그 중 마을단위로는 안심지역이 
가장 많은 수의 협동조합이 밀집되어 있으며 그 규모 또한 전국적으로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협동조합의 근간에는 아띠도서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하는 이와 관
련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답변 예시이다. 

“지금 여기가 유기농 농산물 파는 소비자 협동조합이기도 하고 장애인, 장애인이 여기 와서 취업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 모태가, 처음 출발점이 아띠 도서관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만들어낸 첫 출발점이고..”

“동행은 따로따로. 동행이라는 사회적 기업은 2010년도에 만들어졌고. 2011년도 두 가지 변화 이

후에 경제적 공부를 몇 개월간 계속. 2012년 초에 만들어진 게 안심생활협동네트워크였고요. 협동네트

워크가 2013년도 3월 30일자로 안심협동조합이라는 형식으로 전환을”

“그 아띠 도서관으로 인해서. 만들어보니까 저희가 너무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 

생협도 만들어볼까. 똑딱똑딱 만들고. 아 우리 공동 육아 만들어? 똑딱똑딱. 이러다 보니까 이게 15개 

단체가 생겼고요. 근데 그 초심이 아띠라는거죠.”

“이렇게 공동으로 뭔가 해결한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끼고. 그러면 아이 문제 이외에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자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 동네에서 더 필요한 게 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딴 사례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필요한 것들을 만들 수 있구나. 여러 명이 모이면 그런 자신감이 있고”

“하여튼 사람 관계들을 이루어주는 것 같아요. 단체는 뭐, 도서관하고 여기하고는(땅과 사람이야기 

카페) 성격이 다른데. 연결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V. 결론

지역공동체는 근거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상호작용하며, 지역 내
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대한 유대감이 강화되는 특성을 지닌다. 아띠도서관의 시초
인 ‘어린이도서관 준비모임’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상시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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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띠도서관을 개소한 후에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이용
자로서, 운영자로서 만나면서 도서관은 교류의 상시적 공간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아띠도서관은 지역의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었다. 여성들은 도서관에서 ‘내 이야기’
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동질감을 키우게 되었으며 그 결과 아띠도서관은 마을 여성들의 커뮤
니티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친밀감과 신뢰는 잠재되어 있던 역량을 되
살리고, ‘나’를 넘어서 가족과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도서관 활동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임파워
먼트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을에서 이름 없는 존재였다가 아띠도서관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
은 주체적인 삶과 하고 싶은 것을 찾고 또한 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안심마을 주민들에게 아
띠도서관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 가지는 의미를 넘어서는 곳이 되었다. 다른 주민
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웃과 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마을이 단순한 거주지, 집이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 마을’이라는 단어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대구 안심지역의 아띠도서관은 주민들의 교육과 여가 공간의 필요성이라는 욕구 충족을 위
해 주민들이 상호 협력하여 만들어냈다.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면서 상호 소통하고, 다
른 여타의 지역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띠도서관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다. 책을 매개로 하는 공간이자, 주민들의 삶을 교류하는 
공간이다. 도서관법에 따르면 도서관이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
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즉 도서관은 이용자들에게 정보서비스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다. 그러나 지역의 작은도서관들은 단순한 정보서비스 혹은 교육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목적 
이상의 존재가치를 지닌다. 아띠도서관의 사례처럼 지역 내의 작은도서관들은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고 사람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확장되면서 지역 내의 다양한 문제들이 논의되고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는 더욱 견고해지고 발전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작은도서관은 다
른 공공도서관들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러한 역할을 작은도서관들이 제대로 수
행할 때 지역사회 즉 지역공동체는 발전될 수 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양적성장과 더불어 
이와 같은 질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띠도서관의 사례는 모든 지역의 작은도서관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사례로 간
주되기는 어렵다. 아띠도서관이 성공적으로 지역사회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배
경에는 해당 지역과 주민들의 특성이 상당부분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후의 연구는 아띠도서관의 사례뿐 만아니
라 지역사회의 결속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 지역의 작은도서관들과 설립주체가 다른 작은도
서관의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다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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